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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유행과 함께

점점 커지는 치즈시장도쿄지사

Japan

| 도쿄시내 코리아 타운에서 

치즈핫도그를 먹기 위해 줄을 선 모습 |

* EPA(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 경제 제휴 협정. 국

가 간 무역이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관세 폐지, 서비스업에 대한 규

제 완화, 투자 환경 및 비즈니스 환경에 대한 정비 등을 협의 약속하

는 조약임

일본 치즈시장의 호황

2019년은 일본 치즈시장에서 지금까지의 성장을 바탕으

로 한 비약적인 발전이 있었으며, 각 치즈 제조사들이 소비

자 수요의 다양화에 대응하려 힘쓴 해였다. 2018년에는 

TV 등 여러 매체의 치즈의 건강효과 홍보 및 SNS를 통한 홍

보마케팅 등이 소비자 수요를 환기하는 요소로 작용했으며, 

계속해서 소비량 및 수입량이 과거 최고를 갱신했다. 업체

들은 성장가능성이 높은 분야를 중점적으로 강화하거나, 안

정적인 공급을 확보하려 노력하고,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기 

위해 신상품을 투입하는 등 각자의 노하우를 통한 자리매김

을 굳건히 하고 있다.

우유가격 상승에 따른 치즈가격의 상승과 2019년 2월 발효

된 일본·EU 사이의 EPA*에 따른 수입자유화로 인해, 수입 

치즈와 일본산 치즈의 경합이 예상된다. 따라서 치즈시장의 

질적인 향상 및 확대와 더불어 지속적인 투자가 가능한 구

조를 만들기 위한 각 기업들의 전략적인 사업 전개에 관심

이 집중되고 있다.

유행과 함께 커진 치즈시장

이처럼 치즈시장이 확대된 배경에는 ‘건강’이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간편함’, ‘다채로움’, ‘세련됨’ 등 최근 유행을 상징하

는 키워드들이 있다. 치즈는 조리하지 않아도 간편하게 먹을 

수 있으며, 활용범위가 넓어 요리부터 술안주까지 폭넓게 잘 

어울린다. 최근 젊은 세대 중심으로 SNS에서 유행했던 음식

은 치즈닭갈비, 치즈핫도그 등 치즈를 함유한 경우가 대다수

이다. 30~40대 중심으로는 가정용 와인의 수요증가와 더불어 

치즈의 수요도 함께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 도쿄시내 코리아 타운 치즈닭갈비 전문 식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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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산 치즈, EU수입 지속적 증가

일본산 치즈 수입국 순위는 호주, 뉴질랜드, EU, 미국 순이

며 특히 EU로부터의 수입량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 EU 주요

국별로는 저단가의 원료용 치즈 중심의 네덜란드, 덴마크, 

독일, 아일랜드와 고단가의 직접소비용 치즈 중심의 이탈리

아, 프랑스가 주를 이루고 있다.

수입국가 수입량

호주 82,935

뉴질랜드 62,214

미국 32,944

네덜란드 30,069

독일 18,167

덴마크 16,800

이탈리아 10,099

아일랜드 9,475

아르헨티나 4,535

프랑스 4,263

기타 4,596

합계 276,097

출처 :   일본 재무성

(단위 : 톤)

| 일본무역통계 2018 || 치즈 수급표 |

출처 :   일본 농림수산성

(단위 : 톤)

항목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일본 내
내추럴 치즈

생산량
46,877 45,988 47,314 45,512 45,384

수입
내추럴 치즈

총량
227,656 248,054 246,446 266,975 279,567

직접소비용
내추럴 치즈

소비량
176,515 189,476 186,596 202,761 210,367

프로세스 치즈*
소비량

122,198 131,620 135,580 136,399 142,563

치즈
총 소비량

298,713 321,096 322,176 339,160 352,930

일본산 비율
(%)

16.6 15.3 15.7 14.2 13.6

*프로세스 치즈 : 내추럴 치즈 등 두 가지 이상을 혼합하고 유화제

와 함께 가열·용해하여 균질하게 가공한 치즈이며, 가열처리되어 

보존성이 좋고 경제적이다.

치즈의 해외 의존도 점점 높아져

치즈 소비량이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수입량도 점차 증가했

다. 세계 치즈의 일본 수출량이 늘면서 일본산 치즈 비율은 점

점 낮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이것은 일본·EU 사이 EPA발효

에 따른 수입자유화 및 2014년 세계 최대의 치즈 수입국이었

던 러시아가 EU로부터 일부식품의 수입 금지조치를 실시한 

영향 때문으로 보인다.

2018년 기준 치즈수입량은 276,097톤이며 특히 수입량의 

95% 이상을 차지하는 내추럴 치즈의 공급은 해외 의존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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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유럽 사이 체결된 EPA로 인한 유럽산 치즈의 수입단가 하락으로 한국산 치즈 관련 제품 판매에 차별화된 전략이 
필요하다. 지난 9월 도쿄에서 개최된 K-FOOD FAIR 상담회에서 한국 치즈 수입에 대해 관심이 있는 바이어들과 상담한 
결과, 상온에서 유통 가능한 제품의 필요성이 부각되었고, 다른 제품과의 콜라보를 원하는 바이어들도 있었다. 이런 
수요를 반영하여 니즈에 맞게 가공·수출한다면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내추럴치즈(NC), 프로세스치즈(PC) 등이 가지고 있는 가치를 극대화하여 한국의 임실치즈 등 유명 브랜드와 
협업을 통한 홍보마케팅을 강화한다면 최근의 건강식품에 대한 인기에 힘입어 수요를 확보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그리고 매운 음식을 잘 먹지 못하는 일본사람들을 위해 매운 음식에 치즈를 접목시켜 매운 정도를 낮추고 더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새로운 제품이나 메뉴를 개발한다면, 한류에 관심이 있는 젊은 층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될 것이다.

현지 수요 반영해 
콜라보·신제품 

추진해야

Key
Point

출처:  www.ssnp.co.jp,  shogyokai.jp, www.jic.gr.jp/data.html, www.meg-snow.com, www.j-cast.com, rocketnews24.com, danmeefood.kr,  

일본 재무성 「일본무역총계 2018」, 일본 농림수산성 「치즈 수급표」,일본 식량신문, 2019.12.16., 「치즈특집」, 일본 농업신문, 2019.12.12.

| 유키지루시(雪印)의 찢어 먹는 치즈 「さけるチーズ」 |

가격경쟁 속 차별화된 가치 노려

일본마트에서는 흔히 PB상품(자체 브랜드 상품)이라는 이름

으로 팔리는 품목들을 볼 수 있다. 치즈도 예외가 아니었으나, 

최근 수입산 치즈 수입량 증가로 가격이 낮아지면서 수입산 

치즈만 품절되거나 고가의 일본산 치즈를 사는 것을 주저하

는 소비자들의 모습을 볼 수 있다.

한편, 가격이 아닌 가치로 소비자들에게 선택받는 상품들도 

있다. 손으로 찢어먹는 재미가 있는 유키지루시의 ‘찢어먹는 

치즈’는 다른 비슷한 상품들과 50엔 이상의 가격차가 있지만 

고정 소비자층이 있다. 홋카이도산 생우유를 100% 사용하는 

원료 우위성에서 나오는 특별한 맛이 이유로 꼽히며, 가격경

쟁에서 차별화된 ‘가치’를 강조하는 상품이다.

최근에는 쌀을 원료로 한 치즈인 ‘라이스치즈’도 등장했다. 비

건(완전채식주의자)이나 유제품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을 타

겟으로 잡았으며, 식물유래 성분으로 만든 고기나 치즈의 수

요가 늘고 있는 것도 등장 배경인 듯하다. 현미를 사용한 ‘브라

운 라이스치즈’, 콩을 사용한 ‘대두치즈’ 등이 판매되고 있으며 

관계자는 “치즈를 통해 쌀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있으며 다양

한 수요에 상응하는 제품을 만들겠다”는 의견이다.

| 쌀을 원료로 한 ‘라이스 치즈’ |

| 9월 K-FOOD FAIR 상담회에 참가한

업체의 치즈&과일 콜라보 제품 |


